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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understand the impact of digital 

ethics-literacy,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global citizenship of medical students’ on 

cultural competency.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the medical students of J city of 

Province of G, collecting data from first of October to 15th of October 2023. The 

tools used for this study consist of 178 questions which were 9 questions of general 

properties, 70 questions of digital ethics-literacy, 35 question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3qustions of global citizenship and 33 questions of cultural competency.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core of digital ethics-literacy was 2.67±0.85(out of 5), 

the score of multicultural acceptance was 3.62±1.08(out of 6), the score of global 

citizenship was 3.72±0.75(out of 5), and the score of cultural competency was 

3.49±0.71(out of 5).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global citizenship. The global citizenship was the factor affecting significantly on 

cultural competency. The power of explication was 20.8%. The education for 

accepting and understanding cultural diversity and offering opportunity of domestic 

and overseas volunteering programs so that global citizenship could be improved. 

There is also a need of development of integrative education programs in te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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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 education including direct and indirect digital media education which can 

perform medical service for various multicultural recipient on the medical site not an 

one-shot instiiled displine.

Keywords : Medical Students, Digital Ethics-literacy, Multicultural Acceptance, 

Global Citizenship, Cultural Competency

1. 서 론  

국내 의료기술 경쟁력의 성장과 교통, 통신 등

의 발달로 보건 의료 산업은 새로운 국가 경쟁력

으로 떠오르고 있다[1]. 코로나19 팬데믹 3년 간 

외국인 환자 유입이 급감하였으나, 안정화되면서 

2022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4만 

8,000명으로 2021년 대비 70.1%나 증가하였다

[2]. 이처럼 다양한 문화권에서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

기관 내에서도 의료인에게 문화적인 역량은 필수

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

[3]. 의료에서의 문화적 역량은 의료 전문가가 다

양한 가치, 신념 및 감정을 가진 환자에게 문화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으로, 교차 문화적 배

경을 가진 환자의 의료 경험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치와 태도의 실천을 의미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공개한 ‘2023

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체류 외국인

은 250만 7천 584명으로, 2022년 대비 11.7% 

늘었다[4].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한다. 통상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사회로 본다는 것을 참고

하면 이제 한국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을 앞두고 있다. 외국인은 취업, 결혼, 유학, 의료

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나와 

다른 인종과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을 우리 사

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다문

화수용성은 다문화 사회의 시민이 기본적으로 갖

추어야 할 자질로서 문화, 종교 및 민족적 기반이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

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역량을 말한다[5]. 한국사

회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은 아직 초기단계로 국민

들의 다문화수용성 지수 분석결과 51.17의 다소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다문화 구성원을 한국사

회의 일원이 아닌 단순 경제적 목적의 체류자 집

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6]. 

미국은 1990년대부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문화

적 역량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문화

적 역량에 기초한 환자 간호를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하였다[7].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서서 문화적 역량의 개념이 사회학, 교육학, 심리

학, 의료, 간호학 등에서 널리 그 중요성을 인식

하기 시작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문화적 역량

을 건강분야에서 핵심요소로 제안하였다. 문화적 

역량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종교로 

인한 질병 인식 및 치료적 가치, 성 역할에 대한 

인식, 여성건강에 대한 인식, 임종에 대한 문화적 

차이, 출산에 대한 반응, 의사소통 방식, 각국의 

의료 체계와 관련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8].

최근 디지털 리터러시는 변화하는 윤리적 가치

와 역량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적·윤리적 소양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디지털윤리-리터러시는 디

지털 세계의 시민으로서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관

을 바탕으로 에티켓을 지키는 태도와 디지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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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규범 지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능력을 활용하고 

범죄와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9].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 디

지털 미디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자

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ISTE[10]의 연구에 따르

면 개인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창

의적 의사소통 능력, 협동능력, 컴퓨팅 사고력 등

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데, 위와 같은 디지털 역량

을 갖춘 개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참을성

과 자신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등의 기질적 역

량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함으로

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선행연구[5]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접촉 

경험이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대중매체를 통한 

직간접 접촉 경험을 통해 다문화수용성이 전반적

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5]. 디

지털을 통한 다문화 간접 접촉 경험의 경우, 외국 

출신자에 대한 모습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미디어 

접촉은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 따라서 디지털윤리-리터러시가 중요하다. 

세계시민의식은 모든 인간을 동등한 가치를 지

니며 국가나 지역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

한 세계시민으로 대하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11]. 안상수 외[5]의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대중

매체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문화개방성과 세계시

민행동의지가 향상된다는 것으로 미루어 의과대학

생들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간접 접촉 

경험이 다문화수용성과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몇 년

간 코로나19로 자원봉사활동, 여행, 이주민 접촉

과 같은 개인적 체험 등이 제한된 현 시점에서 미

래 의료 전문 인력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의과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파악은 매우 중요한 과

제이다. 의식과 태도의 변화는 단기간에 쉽게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당위성과 필요성만으

로 강조하기보다는 실증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문

화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향을 탐색해 나갈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윤리-리터러시, 다문화수용성,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역량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가 문화적 역량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여 디지털윤리-리터러시, 다문화수

용성, 세계시민의식을 통해 의과대학생의 문화적 역

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의 디지털윤리-리터러시, 

다문화수용성, 세계시민의식이 문화적 역량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 J지역 의과대학생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임의 표출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선행연구[12]에 근거하여 G*power 

3.1.0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중회귀분석으로 effect 

size .15(중간), power(1-β) .80, 유의수준(α) .05, 

예측변수 12개를 기준으로 127명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 20%를 산정하여 153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15부를 제외하

고 총 138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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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윤리적 고려

모든 연구자는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

구윤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모집공고문을 학생휴게실에 부착하고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 안내문에는 연구에 대한 설

명과 개인정보 제공과 보호, 참여 절차, 방법, 예

상되는 위험 및 이익, 동의 철회, 연구 참여에 따

른 보상, 관련 기관의 자료 열람 등에 대한 사항

을 제공하였다. 설문조사는 학생휴게실의 모집공

고문의 QR코드를 통한 온라인(Google) 설문지로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

문지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로부터 연

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연구 참여 동의서

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를 완료

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2.4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총 178문항으로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 9문항, 디지털윤리-리터러시 70

문항, 다문화수용성 35문항, 세계시민의식 31문항, 

문화적 역량 33문항이었다.

2.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학년, 연령, 종교, 외국방문 경험, 외국어 

실력, 성격, 다문화관련 교육경험, 다문화교육 필

요성 등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4.2 디지털윤리-리터러시

본 연구의 디지털윤리-리터러시 측정도구는 이

청재[9]가 디지털윤리-리터러시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

증하고 검증도구를 통해 각 구성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타당도 검증

을 통해 각 요인의 판별타당도를 확인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디지털윤리-리터리서 구성요인으로 

총 70문항이며 디지털 시민윤리(19문항), 디지털 

에티켓(17문항), 디지털 역량(18문항), 디지털 규

범(16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

렇다)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윤리-

리터러시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도구

의 신뢰도는 모든 하위 영역에서 Cronbach's α= 

.80이상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0이었다.

2.4.3 다문화수용성

본 연구의 다문화수용성은 자신과 다른 구성원

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자

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공존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는 태

도를 의미한다[5].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 측

정을 위해 안상수 외[5]의 연구에서 개발 및 검증

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다양성 15

문항, 관계성 11문항, 보편성 9문항으로 3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총 35문항의 6점 Likert 척

도로 35점부터 210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0.91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2였다.

2.4.4 세계시민의식

본 연구의 세계시민의식은 국제적 이슈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책임감을 가지

고,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세계를 보다 정의

롭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려는 시민으

로서의 자질을 의미한다[13]. 본 연구에서 세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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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대학생이 이해하

기 쉽고, 대학생 자신의 자기보고가 가능하도록 

윤성혜[14]의 연구에서 개발한 ‘대학생용 세계시민

의식척도’를 사용하였다.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측정도구는 총 31문항으로 지식(7문항), 스킬(8문

항), 태도(7문항), 실천의지(9문항) 등 4개 하위 영

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세계시민의식 각 문항에 대한 총점

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본 질문지에서는 전체 문

항의 총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계시민의식 수준

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도구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α= .89였으며 하부영역의 신

뢰도 범위는 지식 .84. 스킬 .85, 태도 .83, 실천

의지 .85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5였다.

2.4.5 문화적 역량

본 연구의 문화적 역량 측정도구는 탁진국[15]

의 척도개발 과정을 참조하여 최소연[16]의 연구

에서 개발한 문화적 역량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국내에서 다문화가족과 일하는 원조전문직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간호사, 교사, 보육 및 

유아교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초로 

개발된 ‘한국판 문화적 역량’ 척도이다. 도구의 구

성은 문화적 인식, 문화적 태도, 문화적 지식 및 

기술로 세 영역이며, 총 33항의 5점 Likert 척도

로 최저 33점에서 최고 16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영역 1은 

문화적 인식으로 5개 문항이고, 영역 2는 문화적 

태도로 8개 문항이며, 영역 3은 문화적 지식 및 

기술로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문화적 인식은 Cronbach's 

α= .77, 문화적 태도가 Cronbach's α= .89, 문화

적 지식 및 기술이 Cronbach's α=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6이었다.

2.5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G도 소재의 J시 1개 대학의 의과대학생을 대상

으로 2023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자료

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개인정보를 위해 개인 

식별코드를 사용하였고, 연구종료 후 3년 동안 보

관된 후 파쇄 또는 소각됨을 설명하였다. 

 

2.6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WIN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2) 디지털윤리-리터러시, 다문화수용성, 세계시

민의식, 문화적 역량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디지털윤리-리

터러시, 다문화수용성,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역량은 t-test, one-way ANOVA로 측정하

였다. 

4)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확인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93명(67.4%), ‘여자’ 45명(32.6%)

이었다. 학년은 ‘2학년’ 74명(53.6%), ‘3학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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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46.4%)이었다. 연령은 평균 24.10±2.40세였으

며, ‘23세’가 43명(31.1%)으로 가장 많았고, ‘25세 

이상’ 39명(28.3%), ‘21-22세’와 ‘24세’ 28명

(20.3%) 순이었다. 종교는 ‘없음’이 105명(76.1%)

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 방문 경험은 ‘있음’ 134

명(97.1%), ‘없음’ 4명(2.99%)이었다. 외국어 실력

은 ‘중’이 82명(59.4%)으로 가장 많았고 ‘상’이 

31명(22.5%), ‘하’가 25명(18.1%)이었다. 성격은 

‘혼합적’이 61명(44.2%), ‘내성적’ 58명(42.0%), 

‘외향적’ 19명(13.8%) 순이었다.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은 ‘없음’ 58명(42.0%), ‘단기교육’ 47명(34.1%), 

‘수업’ 33명(23.9%) 순이었다. 다문화교육 필요성

은 ‘필요하다’가 106명(76.8%), ‘필요하지 않다’가 

32명(23.2%)이었다(Table 1).

3.2 연구 변수의 기술적 통계

디지털윤리-리터러시 점수는 2.67±0.85점(5점 

만점)이었고, 하위영역으로 디지털 시민윤리 3.28± 

0.76점(5점 만점), 디지털 에티켓 3.18±0.70점(5

점 만점), 디지털 역량 3.41±0.72점(5점 만점), 

디지털 규범 2.73±0.85점(5점 만점)이었다. 다문

화수용성 점수는 3.62±1.08점(6점 만점), 다문화 

다양성 3.34±0.94점(6점 만점), 다문화 관계성 

3.27±1.04점(6점 만점), 다문화 보편성 3.12±1.02

점(6점 만점), 세계시민의식 3.72±0.75점(5점 만

점), 문화적 역량 3.49±0.71점(5점 만점)이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Gender
Male 93(67.4)

Female 45(32.6)

Grade
2nd grade 74(53.6)

3th grade 64(46.4)

Age

21-22 28(20.3)

24.10±

2.40

23 43(31.1)

24 28(20.3)

≥25 39(28.3)

Religion

Christian 19(13.8)

Catholic 11( 8.0)

buddhism 3( 2.2)

None 105(76.0)

Foreign visit 

experience

Yes 134(97.1)

No 4( 2.9)

Foreign 

language skills

Award 31(22.5)

Middle 82(59.4)

Under 25(18.1)

Personality

Extroverted 19(13.8)

Introverted 58(42.0)

Mixed 61(44.2)

Multicultural-

related 

educational 

experience

Class 33(23.9)

Short-term 

training
47(34.1)

None 58(42.0)

Necess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Need 106(76.8)

Not necessary 32(23.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38)

Variables Min Max Mean±SD

Digital Ethics-literacy 1.00 5.00 2.67±0.85

Digital citizen ethics 1.50 5.00 3.28±0.76

Digital etiquette 1.50 5.00 3.18±0.70

Digital competency 1.50 5.00 3.41±0.72

Digital norms 1.00 5.00 2.73±0.85

Multicultural acceptance 1.00 6.00 3.62±1.08

Multicultural diversity 1.00 6.00 3.34±0.94

Multicultural relationships 1.00 6.00 3.27±1.04

Multicultural universality 1.00 6.00 3.12±1.02

Global citizenship 2.00 5.00 3.72±0.75

Cultural competency 2.00 5.00 3.49±0.71 

Table 2. Subject's digital ethics-literacy, multicultural 

acceptance, global Citizenship and cultural 

competency  (N=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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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 변수

디지털윤리-리터러시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없었다. 

다문화수용성은 성별에 따라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t=-2.03, p=.044). 외국방문경험은 ‘있다’ 

그룹이 ‘없다’ 그룹보다 높았다(t=2.63, p=.009).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 그룹이 ‘필요하지 않다’ 

그룹보다 높았다(t=3.60, p<.001). 

세계시민의식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t=-2.44, 

p=.016). 외국방문경험은 ‘있다’ 그룹이 ‘없다’ 그

룹보다 높았다(t=3.05, p=.034). 

문화적 역량은 외국어능력이 ‘상’ 그룹이 ‘하’그

룹보다 높았다(F=4.00, p=.020). 다문화관련 교육경

험이 ‘수업’ 그룹이 ‘없음’ 그룹보다 높았다(F=4.77, 

p=.010).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 그룹이 ‘필요하지 

않다’ 그룹보다 높았다(t=3.07, p=.003)(Table 3).

3.4 연구 변수의 상관관계

디지털윤리-리터러시는 다문화수용성(r=.18, p=.027)

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문화수용성은 세계시

민의식(r=.43, p<.001), 문화적 역량(r=.40, p<.001)

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세계시민의식은 문화

적 역량(r=.44,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4).

3.5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디지털윤리-리터러시, 다문화수용성,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는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중 문화적 

역량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외국어실력(‘중’ 기준)

을 더미변수, 다문화교육경험(단기수업 기준)을 더

미변수, 다문화교육 필요성(없음 기준)을 더미변수

로 처리하여 투입하였으며, 모델 2에서는 모델 1

에 추가로 다문화수용성, 세계시민의식을 투입하

였다. 

분석 전 오차항들 간 자기상관이 있는지 Durbin 

Watson 검정으로 알아본 결과 2.149로 2근방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들 간 자기상관은 없었다.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는지 표

준화잔차를 구한 결과 모두 ±3이내의 값으로 나

타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었

다. 투입된 독립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를 구한 결과공차한계는 

.70∼.92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는 

1.081∼1.398로 10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

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모델 1에는 문화적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은 없었다. 모델 1의 총 설명력은 7.2%였

다(F=3.12, p.011, R2=.106, Adj-R2 =.072).

모델 2에 투입된 변인들 중 문화적 역량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세계시민의식(β=.38, 

p<.001)이었다. 모델 2에 의해 추가로 설명된 비

율은 14.2%이었으며, 모델2의 총 설명력은 20.8%

였다(F=6.12, p<.001, R2=.248, Adj-R2=.208) 

(Table 5).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의 디지털윤리-리터러시, 

다문화수용성,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역량의 상관 

및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

다. 연구결과, 문화적 역량은 다문화수용성, 세계

시민의식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

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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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윤리-리터러시 점수는 2.67점이었고, 하

위영역으로 디지털 역량이 3.41점으로 가장 높았

고 디지털 시민윤리 3.28점, 디지털 에티켓 3.18

점, 디지털 규범 2.73점이었다. 선행연구[17]에서

도 청소년 집단의 경우, 미디어 이용은 활발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미디어 윤리와 규범이 낮

게 나타나 윤리와 규범은 아직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하였다. 디지털윤리-리터러시는 다문화수용성

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친밀한 직접접촉, 피

상적 직접접촉, 그리고 긍정적 간접접촉은 다문화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8]를 

뒷받침하였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 청년들은 다문

화 교육이나 다문화 활동 등의 경험이 부재한 상

태이나, 대학생이 된 후에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1 2 3 4

r(p)

1 1 　 　

2
0.18 

(.027) 

1

　
　

3
-0.06

(.443) 

0.43 

(<.001) 
1

4
0.11 

(.199) 

0.40

(<.001)

0.44

(<.001) 
1

1. Digital ethics-literacy

2. Multicultural acceptance

3. Global citizenship

4. Cultural competency

Table 4. Correlation between digital ethics-literacy,

multicultural acceptance, global Citizenship 

and cultural competency (N=138) 

　Variable
Model1 Model2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3.30 .176 　 18.71 <.001 1.97 .316 　 6.25 <.001

Foreign language skills(Middle Criteria) 

Foreign language skills Award-dummy .170 .146 .100 1.16 .246 .211 .136 .124 1.55 .122

Foreign language skills Under-dummy -.185 .166 -.100 -1.11 .269 -.090 .156 -.049 -0.58 .562

Multicultural-related educational experience(Short- 
term training Criteria)

Class-dummy .266 .160 .159 1.66 .098 .188 .149 .113 1.26 .207

None-dummy -.055 .140 -.038 -0.39 .694 -.054 .130 -.037 -0.41 .681

The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None Criteria)

Multicultural education is required-dummy .192 .151 .114 1.27 .206 .065 .144 .039 0.45 .650

multicultural universality .017 .057 .024 0.29 .772

Global Citizenship .366 .079 .388 4.61 <.001

R2 .106 .248

Adjusted R2 .072 .208

R2 change amount .106 .142

F(p) 3.12(.011) 6.12(<.001)

F change amount(p) 3.12(.011) 12.30(<.001)

Durbin-Watson=2.149, VIF=1.081∼1.398, Tolerance=.70~.92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cultural competency (N=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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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을 접촉하는 등 일상을 공유하게 되므로 

다문화사회를 수용성은 높아진다. 선행연구[19]에

서 다문화 교육 경험 및 미디어를 이용한 다문화 

접촉 경험이 적을수록 다문화 인식 정도가 보수적

이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

기를 실시함으로써 타인과 만나는 빈도 및 교류 

기회가 감소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디지털윤

리-리터러시가 높은 사람은 미디어를 통해 비대면 

접촉을 통해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의식 3.72점, 문화적 

역량 3.49점이었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0]에서 세계시민의식 3.68점, 문화적 역량 

3.06점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의과대학생이 

간호대학생보다 세계시민의식과 문화적 역량이 높

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은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역량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세계시

민의식이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난 선행연구[20]를 뒷받침하였다. 문화적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세계시민의식이었

다. 설명력은 20.8%였다. 선행연구[21]에서도 세

계시민의식이 문화적 역량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

여 세계시민의식이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

였다. 문화적 경험이 있는 경우에 문화수용 역량

이 높아[22] 세계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

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교육과 국내 및 

해외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문화 관련 

교육도 일회성 주입식 교육이 아닌 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다문화 대상자에게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포함한 통합적

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같이 자가 

보고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이고, 일개 대학을 대

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 데 제한

점이 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변수를 추가하

여 반복연구를 통해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고 변수를 추가하여 반복 연

구를 통해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

과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교육과 국내 

및 해외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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